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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건강 위한 ‘먹거리 안전망’확보

- 보건환경연구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감시 사각 분야 발굴 및 안전관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망 사업’은 유해 식품 차단을 위해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 온라인 유통 식품 ▲ 부적합 우려 식품 ▲ 위생 취약 유통 식품 

▲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기획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간편식의 단백질 함량조사, 2분기 온라인 판매 답례품 안전 

실태 조사, 3분기‘헬시 플레저’트렌드를 겨냥한 제로 칼로리/무가당 

식품 모니터링, 4분기 위생물수건 형광증백제 사용 실태조사 등 분기별로 

분야를 나눠 기획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온라인 판매 간편식 60건에 대한 단백질 함량조사 결과, 

5건의 표시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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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계획된 기획사업 이외에도 식품 중 위해

물질 분석 기술과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고려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진>

먹거리 안전망 대상 제품 분석 온라인 수거 간편식


